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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k, 두경부암치료제기능강화
Merck가두경부암치료제를통해환자의생존기간을 5년연장했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
이에 따라 Merck가 개발한 <얼비툭스>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가 선정하는 2009년 주요임상암연구로
선정됐다. 
얼비툭스는 2009년재발또는전이성두경부편평세포암환자의 1차요법에서 30년만에의미있는생존기간을
연장한점을인정받아ASCO의주목을받았다.
얼비툭스는 두경부편평세포암 1차 요법에 관한 중추적 연구인 EXTREMEa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재발또는전이성두경부편평세포암환자의생존기간을연장시킨것으로알려졌다.
ASCO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30년간 여러가지 항암 화학요법 제제를 비교하는 몇몇 무작위 임상연구가 있
었지만항암화학요법에따른생존기간개선효과가명확하지않았다며Merck의임상결과에주목했다.
ASCO의 보고서 <2009년 임상암연구의진전: 암 치료, 예방, 검진에 대한주요연구의진전>은 가장중요한
진전을이룬임상암연구에대한독립적인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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